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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TF 배우기
ETF의 정의·종류와 좋은 ETF 선정 기준 



PROLOGUE · 왜 지금 ETF인가

국내 ETF 시장의 크기

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와 다섯 가지 성장 동력으로 살펴봅니다.

글로벌 ETF 시장 규모

약 22조 달러
전년 대비 사상 최대

2026년 4월 ETFGI · BlackRock·Vanguard 주도

한국 ETF 시장 규모

약 500조 원
달성

2026년 5월 한국거래소

5대 성장 동력

01

접근성

증권시장에서

실시간 매매

02

저비용

뮤츄얼 펀드 대비 

약 70% (1) 저렴

03

분산효과

1주로 여러종목

분산 노출

04

절세 효과

ISA·연금저축·IRP

활용 가능

05

상품 다양화

국내 1100여 종

상장

★ 핵심 정리

2026 트렌드 

액티브 ETF 대세화 · 월배당/타겟커버드콜 인컴형 호황 · 초격차 테마(AI·반도체·2차전지) 세분화

매년 100여 종 신규 상장. 단순 추종에서 운용역량·테마전략으로 경쟁축이 이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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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CI, Trends in the Expenses and Fees of Funds, 2025 



1-1 · ETF란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Q ETF 1주를 매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ETF (Exchange Traded Fund · 상장지수펀드) 한 주를 매수하면 기초지수 구성 종목 전체에 

분산 노출됩니다. 펀드의 운용 구조와 주식의 매매 방식을 결합한 상품이며, 

HTS·MTS로 정규시간 (09:00~15:30) 동안 실시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한 주 매수

지수 구성 종목 전체 분산
예) KODEX 200 한 주 = 코스피 상위 2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

 3가지 핵심

01
인덱스펀드 측면

ETF는 특정 기초지수를 추종하며, 

1주 매수만으로 해당 지수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2
거래소 상장 측면

실시간 매매·가격 투명성·낮은 진입장벽 -일반 공모펀드 대비 큰 장점입니다.

03
한계

개별 종목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해당 지수나 시장 전체가 하락할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즉, 분산투자 ≠ 무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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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TF의 활용 이유

ETF의 장점

  ETF는  분산, 저비용, 실시간 매매, 가격 투명성이 있어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01 분산투자

1주 매수만으로 지수 구성 종목 전체에 

분산. 개별 종목 리스크가 완화됩니다.

02 저비용 구조

일반 액티브 펀드 대비 운용보수가 낮고, 

ETF는 증권거래세도 면제됩니다.

03 실시간 매매

HTS·MTS로 정규시간 (09:00~15:30) 

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 매매 가능.

04 가격 투명성

iNAV가 정규시간 중 실시간 공시되어 

적정가 기준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와 액티브의 차이

패시브 ETF 액티브 ETF

운용 방식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종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종목을 선별, 조정

목표 시장 수익률 추종 시장 대비 초과수익 추구

운용 특성 구성 종목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음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

비용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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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는 투자자 장기, 분산투자 중심 (레버리지, 테마 제외) 전략적 운용과 알파 추구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

★ 핵심 정리

ETF는 적은 금액으로 시장 전체에 분산하고, 실시간으로 매매하며, 가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ETF는 시장을 따라가는 상품이고, 액티브 ETF는 운용 전략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투자 목적, 비용, 운용 방식의 차이를 보고 ETF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관계수 0.9 이상 0.7 이상



1-1 · ETF의 종류

기초자산·전략에 따른 6가지 분류

한국 시장에 상장된 ETF는 1100개 이상입니다. 

기초자산과 전략에 따라 다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지수형

KODEX 200 · KODEX 코스닥150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시장 전체를 추종합니다. 

운용보수가 낮고 분산 효과가 가장 큰 핵심 자산입니다.

해외지수형

KODEX 미국S&P500

해외 대표 지수를 추종합니다. (H)·(UH) 표기로 

환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환헤지 비용도 함께 봅니다.

채권형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

국채·회사채·머니마켓을 추종합니다.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변동성을 완화하는 

안정형 자산입니다.

원자재형

KODEX 금액티브

금·원유 등 실물 원자재를 추적합니다. 

선물 기반은 콘탱고·롤오버 비용이 누적되어 

장기 누적 수익이 줄어듭니다.

국내·해외 테마형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반도체·2차전지·AI 등 특정 산업에 집중 노출됩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레버리지·인버스

KODEX 레버리지 · 인버스2X

일별 ±N배 추적이라 횡보장에서 

변동성 끌림이 발생합니다.

 단기 매매용이며 적립식 장기보유에는 부적합합니다.

●  TIP

첫 ETF는 대표 시장지수형 (코스피200·S&P500 등)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일별 수익률을 추적하므로 적립식 장기보유에는 부적합합니다.

· 테마형은 변동성이 큰 편이므로 포트폴리오의 새틀라이트 비중으로 한정 활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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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종목명 읽기

ETF 종목명에 존재하는 모든 것 

복잡해 보이는 ETF 이름도 일정한 규칙을 따릅니다. 

각 단어가 운용사·지역·기초지수·전략·복제방식·환노출을 의미합니다.

예시 종목

KODEX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  (합성 H)

①
운용사 (브랜드)

KODEX
KODEX(삼성) · TIGER(미래에셋) · ACE(한투)

②
지역

미국
미국 · 한국 · 글로벌 · 일본 · 중국 · 신흥국

③
기초지수

나스닥100
코스피200 · S&P500 · 나스닥100 · 다우존스 등

④
전략 / 가중

레버리지
커버드콜(콜옵션 매도) · TR(분배 유보) · 인버스· 레버리지 등

⑤
복제방식

(합성)
합성 = 스왑 계약을 통해 수익률 약정 / 현물 = 자산을 직접 보유

⑥
환노출

(H)
(H) 환헤지 / (UH or  표기 X) 환노출 - 종목명 끝에 표기

TIP · 종목명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같은 지수를 다른 운용사가 추종하기도 하므로 운용사·복제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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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좋은 ETF 선정하기

종목 하나로 핵심 지표 6가지 살펴보기

한 가지 ETF를 정해 핵심 지표를 살펴봐요.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만나든 쉽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KODEX 미국S&P500배당귀족커버드콜 (합성 H)
276970  ·  삼성자산운용

기초지수 S&P500 Dividend Aristocrats Covered Call

복제방식 합성 (Swap)

환노출 환헤지 (H)

분배 주기 분기 (목표 분배율 분기 1.5% · 연 6%)

총보수 연 0.30% (기타비용 포함 약 0.37%)

이 종목으로 확인할 6가지

① 가격 NAV · iNAV · 시장가격 · 기초지수 네 가지 가격을 분리해서 봅니다 (9p)

② 추종 정확도 괴리율 · 추적오차 시장가격 ↔ NAV, NAV ↔ 기초지수 차이 (10p)

③ 비용 / 수익 수익률 · 분배율 · 총보수 실효 수익 = 수익률 - (보수 + 세금) (11p)

④ 유동성 AUM · 거래량 상장폐지·슬리피지 위험 사전 점검 (12p)

⑤ 구조 복제방식 · 환노출 여부 현물/합성, (H)/(UH) - 종목명에서 식별 (13p)

⑥ 거래 환경 거래시간 단일가 · 개시 5분의 LP 의무 면제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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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① NAV · iNAV · 시장가격 · 기초지수

ETF 가격으로 의사결정하기

기초지수 · NAV · iNAV · 시장가격 - 네 가지가 어떻게 산정되고 어디서 어긋나는지 

분리해서 봐야 ETF 매매 의사결정이 정확해집니다.

기초지수

추적 대상

● ETF가 따라가도록 설계된 목표 지수입니다. 

● 주가지수(KOSPI200, S&P500), 채권지수(국고채), 원자재지수(금·원유), 

테마지수(반도체·2차전지)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NAV

순자산가치 (1일 1회)

● (보유 자산 시가평가 − 부채) ÷ 발행 좌수로 산정합니다. 

매 거래일 1회 -통상 저녁에 계산되어 다음 거래일에 공시됩니다. 

● NAV에는 운용보수가 매일 자동 차감되며, ETF 1좌당 실제 순자산가치입니다. 

● NAV가 기초지수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가 운용사 능력의 척도예요.

iNAV

실시간 추정 NAV

● 거래소가 정규시간 중 수십 초 이내 간격으로 산출·공시하는 추정 NAV입니다. 

● 추정인 이유는 해외 자산을 보유한 ETF의 경우 현지 시장이 닫혀 있어 

실시간 시세 대신 전일 종가 × 당일 환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MTS·HTS에서 매매 직전 iNAV를 확인하면 

적정가에서 크게 벗어난 체결을 피할 수 있어요.

시장가격

실제 체결가격

● 거래소에서 매수·매도 호가에 의해 실제 체결되는 가격입니다. 

● LP(유동성 공급자)가 매수·매도 호가를 NAV 근방에 깔아 

시장가격을 NAV 근처에 유지합니다. 

● 수급에 따라 NAV보다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 거래되며, 

LP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는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기초지수 → NAV → iNAV → 시장가격

NAV vs 기초지수 = 추적오차    |    시장가격 vs NAV·iNAV = 괴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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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② 괴리율 · 추적오차

괴리율과 추적오차

괴리율은 시장가격이 NAV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추적오차는 NAV가 기초지수를 얼마나 정확히 따라가는지를 나타냅니다.

괴리율 (Premium / Discount)

시장가격이 NAV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괴리율 = (시장가격 − NAV) ÷ NAV × 100

발생 원인 4가지

· 유동성 부족 -호가 두께가 얇아 가격이 NAV에서 이탈

· 배당락 · 분배 이벤트 -자산 평가와 시장가격의 시차

· 해외자산 시차 -거래시간 차이로 발생합니다.

· LP 호가 의무 면제 구간 (동시호가 시간 등)

· ※ KRX 공시 기준 - 국내 ±1% · 해외 ±2% 초과 시 / 투자유의종목 - 국내 3% · 해외 6%

추적오차 (Tracking Error)

NAV가 기초지수를 얼마나 정확히 따라가는지

NAV 수익률과 기초지수 수익률 차이의 표준편차

체크 포인트

· 낮을수록 운용사의 추종 능력이 우수합니다.

· 운용보수 · 현금 미집행 · 표본추출 등에서 발생 합니다.

· 운용사 홈페이지 or  공시 자료에서 확인 가능해요.

삼성자산운용 · KODEX ETF 투자 정석 가이드라인 10 / 42

예시 NAV가 10,000원인데 시장가격이 10,200원에 거래된다면 괴리율은 +2%로, 정상가보다 2% 비싸게 
거래되는 프리미엄이 발생하며, 반대로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낮을 때를 디스카운트라고합니다.



1-2 · ③ 수익률 · 분배율 · 보수

수익 구하기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여도 보수가 조금만 달라도 장기에서는 큰 격차로 이어집니다.

수익률

기간별 가격 상승 + 분배금 재투자

1·3·6개월 / 1·3·5년 수익률을 함께 봅니다. 

NAV 수익률과 시장가격 수익률 둘 다 확인합니다.

분배율

연 환산 분배금 ÷ 시장가격

커버드콜 ETF는 높은 분배율이 매력입니다. 

하지만 분배 재원의 안정성을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총보수

운용 · 신탁 · 사무관리 · 합성보수의 합

ETF 총보수는 상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지수형은 낮은 편이고, 

테마형·액티브·합성형 ETF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예시 종목 지표 (예시)

KODEX 미국S&P500배당귀족커버드콜 (합성 H)

연 분배율
연 6% 수준 분배금 지급 목표

분기별 분배, 실제 분배금은 시장 상황 및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총보수
총보수 연 0.30%

기타비용 포함 시 실부담 비용은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추적오차 낮을수록 우수 · 운용사 공시 자료에서 확인

※ 수치는 학습용 개념 예시입니다. 실제 투자 시 최신 공시 자료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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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④ AUM · 거래량

AUM과 거래량으로 매매 안정성을 확인하기

AUM과 일평균 거래량은 ETF의 운용 안정성과 매매 비용을 가르는 핵심지표입니다.

AUM

순자산총액  ·  Assets Under Management

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시가 평가액 합계예요. 

운용 안정성과 ETF 상장 유지 가능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통상 100억 이상이 안전선이며, ETF는 1년 추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  ·  Daily Trading Volume

하루 평균 매매되는 좌 수예요. 매수·매도가 원하는 가격에 잘 체결되는지를 가르는 핵심 척도입니다.

거래량이 작으면 호가창이 얇아 큰 슬리피지(의도한 가격보다 불리한 체결)가 발생합니다.

일평균 5만 좌 이상이 한 기준선이며, 일평균 거래대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 핵심 정리

슬리피지 - 호가창이 얇아 의도한 가격보다 불리하게 체결되는 손실입니다. 

AUM과 거래량이 작은 ETF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예방 체크

✓  큰 주문은 분할 매수 ✓  정규시간 중반에 매매

✓  시장가 대신 지정가 사용 ✓  AUM · 거래량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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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⑤ 복제방식 · 환노출

복제방식과 환노출 확인하는 방법

복제방식은 ETF가 기초자산을 직접 가지느냐 (현물) 스왑계약으로 추종하느냐 (합성)의 

차이입니다. 환노출은 (H) / (UH) 표기로 종목명에서 식별합니다.

복제방식 

현물

운용사가 지수 구성 자산을 직접 보유. 거래상대방 위험이 없습니다. 

완전복제 (지수 구성 100% 복제) / 표본추출 (미편입 비중 5% 이내 -KRX 규정) 두 가지가 있고, 

국내 시장지수형 ETF는 거의 모두 현물 방식입니다.

합성 (Swap)

운용사가 증권사와 스왑 계약. 거래상대방 위험이 존재합니다 (담보 95% / 최대손실 5% 규제). 

해외·파생·커버드콜 추적 시 활용됩니다.

예시 종목 (KODEX 미국S&P500배당귀족커버드콜 (합성 H))도 합성 방식입니다.

환노출

(H)  환헤지

환율 변동을 차단합니다. 헤지 비용이 발생하지만 원화 기준 수익률이 안정적입니다. 

종목명 끝 (H)로 식별합니다.

(UH or 표기X)  환노출

환율 변동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헤지 비용은 없지만 원/달러가 오르면 추가 수익, 내리면 손실입니다. 

장기 적립식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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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⑥ 거래시간

LP의 역할과 거래 시 확인사항

시간대별 매매 안전도

08:30 – 09:00 장 시작 전 동시호가 LP 의무 면제, 호가 공백 가능 유의

09:00 – 09:05 장 개시 5분 LP 의무 면제 (참고),  변동성 큼

09:05 – 15:20 정규 매매 시간  iNAV와 시장가격 확인 후 매매

15:20 – 15:30 장 마감 전 동시호가 LP 의무 면제,  괴리율 확대 유의

15:40 ~ 16:00 시간외 단일가
정규 LP 호가 공급 구간이 아니므로 
거래 주의ㄴ

★ ETF 매매 전 확인사항

① LP가 활발한 시간인지 확인하기

    동시호가와 장 개시 직후 5분은 LP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시간에는 호가가 비거나 시장가격이 NAV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매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시장가 대신 지정가

    거래량이 적거나 장 시작, 마감 시간대에는 시장가 주문보다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시장 가격과 iNAV 비교하기

    시장가격이 iNAV보다 높으면 비싸게 매수하게 되고, 낮으면 불리한 가격에 매도되기 때문에 

    차이를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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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LP (유동성 공급자)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유동성 공급 - 호가 공백을 줄여 거래를 원활하도록 지원합니다.

  괴리축소 - 시장가격이 NAV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매매 안정성 -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가능성 확대합니다.

08:30 – 09:00 장 시작 전 동시호가 LP 의무 면제, 호가 공백 가능

09:00 – 09:05 장 개시 5분 LP 의무 면제 (참고),  변동성 큼

09:05 – 15:20 정규 매매 시간 iNAV와 시장가격 확인 후 매매

15:20 – 15:30 장 마감 전 동시호가 LP 의무 면제,  괴리율 확대 유의

15:40 ~ 16:00 시간외 단일가 정규 LP 호가 공급 구간이 아니므로 주의



1-2 · ⑦ 매매 비용 총정리

ETF 보유·매매 비용 살펴보기

시점별 비용 발생 흐름

매수

· 거래수수료

  증권사, 계좌별 상이

· 매수, 매도 스프레드

  호가 차이로 발생

· 슬리피지

  주문 가격과 체결 가격

  차이로 발생

보유 (장기)

· 운용보수

  증권사, 계좌별 상이

· 기타비용

  회계감사, 사무관리, 예탁 등

· 환헤지 비용 (H)

  환율 환경에 따라 발생

· 기초자산 매매비용

  리밸런싱 시 발생하는 매매비용

분배

· 배당소득세

  15.4%

매도

· 거래수수료

  증권사, 계좌별 상이

· 매매차익세

  ETF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다름

· 증권거래세 면제

실효 수익률 = ETF 매매 수익률 - 거래수수료 - 스프레드/슬리피지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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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유형 매매차익 과세 세율 / 비고

국내주식형 ETF 비과세 -

해외주식형, 채권형, 원자재,

레버리지/인버스 등 ETF
과세

배당소득세 15.4%

(과표기준 상승분 중 작은 금액에 원천징수)

해외 상장 ETF 양도소득세 22% (기본공제 등 별도 적용)

ETF 유형별 매매차익 과세 안내

★ 핵심 정리

① NAV에 기타비용과 보수가 반영  

② 변동성이 클 경우 체결가 차이 확인  

③ 세금은 ETF 유형에 따라 다름



1-2 · ⑧ 선정 체크리스트

ETF 고를 때 확인해야 할 8가지

실제 매수 직전 점검할 8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운용사·복제방식·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기초지수

같은 이름·같은 운용사도 

추종 지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KODEX 미국반도체 vs RISE 미국반도체NYSE

2 구성 종목

실제 노출되는 자산을 확인합니다. 

테마형에서 특히 일부 종목 비중이 높을 수 

있어 쏠림 위험을 봅니다.

3 비용 구조

장기 보유 시 누적 비용 차이가 성과에 

영향을 줍니다. (10년·20년 누적 차이).

실부담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거래량·일평균 거래대금

거래가 적으면 원하는 가격에 사고팔기 

어렵고 호가 간격이 넓어질 수 있으므로 

시장 거래량을 함께 봅니다.

5 분배 정책

지급주기 (분기·월) + 

재원(배당·이자·옵션) + TR(분배 유보) 

구분을 확인합니다.

6 상장일

상장 기간이 짧거나 순자산이 작은 ETF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유동성도 낮을 수 

있습니다.

7 과거 성과 기준일

수익률을 볼 때 언제 기준으로 계산된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1·3·5년, 누적 vs 연환산)

8 위험등급·복제 방식

1등급(공격) ~ 6등급(저위험), 

실물 vs 합성, 1배 vs 레버리지 

-본인 성향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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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⑨ 리스크 체크

포트폴리오 구성 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

ETF는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매수 전 다음 7가지 리스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1
테마형 쏠림·지속가능성

테마형 ETF는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과 쏠림 위험이 크므로 

보조 자산으로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비중을 점검합니다.

2
채권형 금리 위험

채권형 ETF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 (듀레이션 비례)합니다.

3
환율 위험

해외 ETF (미국S&P500·나스닥100) 환오픈(UH) 종목은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4
분배금·세제 변동

분배 정책과 세금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품 설명서와 세법을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5
액티브 ETF 추적오차

액티브 ETF는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운용사·운용 철학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상장폐지 위험

순자산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ETF는 상장 유지·매매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AUM·거래량·호가 간격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7
단기 수익률 함정

6개월·1년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역할과 리스크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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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⑩ 커버드콜 ETF 메커니즘

커버드콜 ETF 분배금 분배 방식

커버드콜 ETF는 주식 또는 지수를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함께 매도하는 인컴형 ETF입니다.

옵션 매도에서 발생한 프리미엄을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

①

주식 보유

S&P500·배당귀족

포트폴리오 매수

②

콜옵션 매도

보유 자산 or

관련 지수의 콜옵션 매도

③

인컴 발생

배당금 + 프리미엄

분배금 지급 시 NAV는 

분배금만큼 조정되어 

분배락 발생

④

배당 지급

월별 또는 분기별

계좌로 입금

일반형 vs 타겟형 비교

일반 커버드콜 타겟 커버드콜

옵션 매도 비율 주식 100% 목표 분배율에 맞춰 옵션 비중 조절

분배 목표 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 사전 명시 (예: 연 15%)

상승장 노출 제한적 (상승 cap) 일부 상승 참여 가능

하락장 방어 프리미엄으로 일부 완충 일부 완충은 가능하나 방어는 제한적

! 유의사항

분배금이 지금 비과세처럼 보여도, 매도 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표증분이 마이너스인 기간에는 과세가 유보될 수 있고,

이후 매도 시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이 플러스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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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⑪ 분배금 메커니즘

ETF 분배금, 언제까지 사야 받을까?

분배금은 분배 기준일 보유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국내 ETF는 결제일을 감안해,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매수해야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배락일에 매도해도 분배금 권리는 유지되지만, NAV는 예정 분배금만큼 조정됩니다.

연간 분기 분배 국내 ETF 예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파란 칸 = 분배 기준일이 있는 달 (말 영업일 기준)

분배 흐름 -T-2부터 T+2까지

T-2 기준일 2영업일 전 분배금 받으려면 이 날까지 매수

T-1 분배락일 이날 매도해도 분배금 권리 유지

T 지급 기준일 매월 마지막 영업일

T+2 분배금 지급일 다음달 두 번째 영업일 입금

★ 핵심 정리

월배당 ETF는 매월 분배금 지급을 추구하여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생활비, 용돈, 자녀 교육비 등 지속적인 현금 흐름 관리에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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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절세계좌 · 생애주기별 자산배분 · 은퇴 이후 배당 전략



2-1 ·  ETF 과세 매트릭스

계좌 × ETF 유형 한눈에 보기

ETF 세금은 어느 계좌에 담느냐 × 어떤 ETF인지로 결정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
기타 ETF

(해외·채권·원자재·파생)
해외상장 ETF

일반계좌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 15.4%

(종합과세 대상)

매매차익 15.4%

분배금 15.4%

(종합과세 대상)

매매차익 양도세 22%

(250만 공제 후·5월 신고)

분배금 15.4%

(분배금 배당소득 과세)

ISA

매매차익·분배금

200만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

매매차익·분배금

200만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

편입 불가

(국내상장만 가능)

연금저축 · IRP

연금 수령 전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3.3~5.5%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선택)

연금 수령 전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3.3~5.5%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선택)

편입 불가

(국내상장만 가능)

★ 핵심 정리

매매차익 중심의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도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분배금 과세가 있는 국내상장 기타 ETF는 ISA, 연금저축, IRP에서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해외상장 ETF는 일반계좌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국내상장 vs 해외상장은 세금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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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절세계좌 소개

ETF 선정만큼 중요한 것 - 어느 계좌에 담는가

같은 ETF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실효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종합과세·건보료 영향까지 함께 봐야 실효 손익이 나옵니다.

일반계좌 ISA 연금저축 · IRP

매매차익

국내주식형 비과세

기타 15.4%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 과세

일반형 200만원 비과세

9.9% 분리과세
인출 전 과세이연

분배금
15.4%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대상)

일반형 200만원 비과세

9.9% 분리과세
인출 전 과세이연

종합과세 대상 제외

인출 전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3.3%~5.5%

건보료
대상

(기준 초과 시 인상)
제외

현행 기준 건보료 미반영

제도 변경 가능성 유의

연 한도 제한 없음
납입 2,000만

(5년 누적 1억)

저축 600만 + IRP 합산

총 900만 세액공제

! 유의사항

ISA는 의무가입기간, 연금저축, IRP는 연금 수령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나 연금 외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줄거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기간과 자금 사용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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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우선 순위 = ISA → 연금저축 → IRP → 일반계좌. 종합과세·건보료 영향을 받지 않는 절세계좌부터 

한도를 채웁니다. 인출 가능 시점과 자금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1 · a. 일반계좌

ETF 세금에 영향을 주는 것

일반계좌는 한도 없이 자유롭게 운용 가능하지만, 

과세대상 ETF 소득은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건보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 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 기타 ETF (해외·채권·원자재·파생형·레버리지)는 

15.4% 배당소득세 (의제배당) 적용.

분배금 과세대상 ETF 분배금은 15.4% 배당소득세.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합산.

건강보험료
건보료 인상 기준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초과 시

   직장가입자: 급여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의                           

활용 케이스

국내주식형 ETF 중심 투자자

매매차익이 비과세 -일반계좌의 장점입니다.

단기 매매 비중이 높은 분

절세계좌의 인출 제약이 부담스러운 경우 일반계좌에서 유연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절세계좌 한도를 모두 채운 분

ISA · 연금저축 · IRP 한도 소진 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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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금액 연 2,000만 원 초과 시



2-1 · b. ISA

ISA란?

일반형 수익 200만 (서민형, 농어민형 400만)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ISA · 일반형 기준

수익 2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종합과세 제외 · 건보료 영향 없음 · 서민형은 400만까지 비과세

핵심 조건

연 납입한도 2,000만 원 (5년 누적 1억 한도)

의무 가입기간 3년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건보료 인상 종합과세 제외

만기 후 이전 연금계좌 이전 시 이체액 10% (최대 300만) 추가 세액공제

실효 차이 -분배금 100만 원 가정

일반계좌

846,000원
15.4% 배당소득세 차감 후

ISA (200만 한도 내)

1,000,000원
비과세 100% 수령 (+1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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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c. 연금저축 + IRP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STEP

01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한도부터

·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 초과 13.2%)

· 펀드, ETF 중심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 가능합니다.

· IRP보다 중도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 단, 연금 외로 수령시 기타소득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STEP

02
IRP - 추가 300만 원까지 (연금저축 포함 총 900만 세액공제)

· 펀드/ETF/예금/리츠 등 보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30%를 필수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 중도인출이 제한적입니다. (법정 사유가 있을 경우 한해서 전액해지만 가능)

· 퇴직금 수령 계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인출 시점 과세

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세 3.3 ~ 5.5%
연령 차등 (만55~70세 5.5% · 70~80세 4.4% · 80세~ 3.3%)

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초과 

분리과세 16.5% (지방세 포함)
종합과세 합산도 선택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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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순서로 활용



2-1 ·  3층 연금체계

국민·퇴직·개인연금 3개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한국의 노후 보장은 국가·기업·개인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각 층의 역할과 자기 자신이 어디 가입돼 있는지 점검합니다.

연금체계 피라미드

3층  ·  개인연금 개인보장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 
(금융기관 운용)

2층  ·  퇴직연금 기업보장
근로소득자 (회사 또는 근로자 
운용)

1층  ·  국민연금 국가보장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 가입 (국가 운용)

퇴직연금 -DB · DC · IRP

DB
확정급여형

회사 운용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

근로자 노출 위험 낮음 (회사 책임)

DC
확정기여형

근로자 운용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

근로자가 직접 ETF·펀드 선택 운용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운용

퇴직금 수령·개인 추가 납입 가능

자영업·공무원도 가입 가능

★ 핵심 정리

본인 퇴직연금 유형부터 확인 (DB / DC / IRP)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국민·퇴직·개인연금 예상 수령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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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종합과세 · 손익통산

ETF 절세를 좌우하는 3가지 요소

세 가지 개념을 알면 절세계좌 선택이 쉬워집니다. 

누진세율 합산 / 손익 합산 / 세금 시점 미루기 -어느 것이 본인 상황에 유리한지 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 배당소득  > 연 2,000만 원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6~45% 적용.

TIP · ISA·연금저축은 합산 대상 X. 분배금이 많은 ETF는 절세계좌로 분리.

손익통산

이익 ETF - 손실 ETF = 순수익

같은 카테고리 ETF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 계산.

일반계좌: 상품별 수익에 과세하나 ISA나 해외상장 ETF로 손익통산하여 절세 효과

TIP ·  ISA: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 기준 과세 해외상장 ETF: 해외주식, 해외 ETF 양도손익끼리 통산 가능

과세이연

인출 전까지 세금 X

연금저축·IRP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분배금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되지 않음. 

그 동안 원금이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 ↑.

TIP · 20~30년 장기 복리 시 일반계좌 대비 큰 격차. 절세계좌의 최강 무기.

※ 종합소득 누진세율 (2026 기준): 1,400만 이하 6% · 5,000만 15% · 8,800만 24% · 
1.5억 35% · 3억 38% · 5억 40% · 10억 42% · 10억 초과 45%

※ 종합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별도.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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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국내 vs 해외상장

같은 미국 S&P500도 세금이 다릅니다

국내상장 ETF는 원천징수 + 일부 비과세, 해외상장 ETF는 양도세 자진신고 + 250만 원 공제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본인 소득·자산 규모에 따라 최적 선택이 달라집니다.

국내상장 ETF 해외상장 ETF (미국)

예시 종목
KODEX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SPY · VOO (S&P500)

QQQ · TQQQ (나스닥)

매매차익세
국내주식형 비과세

기타 ETF 15.4% 배당소득세 (의제)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공제 후)

분배금세
15.4%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5% 미국 원천징수 후

환원·국내 배당소득세 추가 가능

세금 신고 없음 (원천징수)
5월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해외 양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된 매매차익 + 분배금 합산

금융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가능
분배금, 배당금: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손익통산
일반계좌에서는 손익통산 불가

ISA 안에서는 손익통산 가능

국내 다른 해외 ETF·해외주식과 

양도손익 통산 가능

어디에 담을까?

CASE 1

소액 · 꾸준한 분배금

▶ 국내상장 ETF

ISA · 연금계좌

에서 적립식 운용

CASE 2

고액 · 매매차익 위주

▶ 해외상장 ETF

일반계좌

양도세 250만 공제

CASE 3

분배금 연 2,000만 초과

▶ 해외상장 ETF

양도세 분리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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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적립식의 힘

고민하는 사이, 복리의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시장 정점·바닥을 맞히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1985년부터 40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저축하는 세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투자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투자가 가장 성공적이었을까요?

최악의 타이밍

사라

인간 고점 판독기

경제 위기가 터지기 직전, 

역사상 가장 비싼 최고점에서만 매수 

40년 후

11억 6천만원

꾸준한 적립식 투자

브리트니

매월 30만 원씩 적립식 투자

매월 월급날에 기계적으로 

적립식 투자

40년 후

24억 3천만원

최고의 타이밍

티파니

신이 내린 저점 판독기

매번 시장 바닥에서 매수

(가장 싼 시점 · 이상적 가정)

40년 후

16억 8천만원

★ 핵심 정리

브리트니는 최고의 타이밍에 투자한 티파니보다도 7억 원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었어요. 

사라조차 원금(1억 4400만원)대비 8배가 넘는 자산가가 되었어요. 

완벽한 투자 타이밍은 지금 당장 매달 적립식으로 시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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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생애주기별 추천 ETF 포트폴리오

생애주기별 맞춤형 ETF 투자전략 

20대~60대의 다섯 가지 모델을 같은 KODEX 라인업으로 구성했어요.

20대
대학생 · 취준생

자산 성장 + 복리

주식 100%

30대
사회초년생

3대 절세 + 자본 

증식

주식 90%

40 ·50대
직장인

코어 강화 + 유동성

주식 90%

은퇴 전후
은퇴 준비기

방어 + 인컴 구축

주식 50%

60대
은퇴기

평생 현금흐름

주식 75%

공통 원칙

시기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조절

20대 100% → 60대 75% (Through 전략)

절세계좌부터 한도를 채움

ISA → 연금저축 → IRP → 일반계좌 순

코어-새틀라이트로 자산 역할 분리

대표지수 = 코어 / 테마·인컴 = 새틀라이트

50대부터 인컴(배당) 파이프라인 구축

타겟커버드콜·고배당 ETF 비중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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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대 (대학생 · 취준생)

모든 투자가 경험입니다 

적극적,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의 나를 받쳐주는 버팀목을 만들어요.

운용 전략 및 철학

▶  나스닥 70% 코어

● 20대는 투자 시작기로 은퇴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 시장이 폭락해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변동성 높은 미국 

나스닥100을 중점적으로 투자해요.

▶  국내 30% 분산 -코스피200 + 테마형

● 우리에게 친숙한 국내 시장에도 투자해요. 

●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를 모아놓은 

KODEX 200이나 앞으로 유망해보이는 

테마형 상품을 같이 투자해 

알파 수익을 노릴 수 있어요.

▶  소액 적립식 자동매수

●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해요. 

●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지 말고 

시간을 사세요. 

● 나중에 은퇴 시점이 오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거에요.

포트폴리오 구성

ISA 70%
KODEX 미국나스닥100

379810

일반계좌 15%
KODEX 200

069500

일반계좌 15%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KODEX 현대차로보틱스벨류체인TOP3플러스

KODEX 전고체배터리ESS TOP2플러스

395160, 0204D0, 0209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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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30대 (사회초년생)

본격적인 연금 투자 시작

국내/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며 절세, 연금계좌를 이용해요.

운용 전략 및 철학

▶  ISA 50% 나스닥100 -비과세 코어

● 소득은 늘었지만 노후는 아직 멀었어요. 

● ISA 비과세 한도를 최대 활용해 

나스닥100을 가장 큰 비중으로 보유해요.

● 시세차익·분배금에서 발생하는 

과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  연금저축 20% S&P500 -세액공제 시작

● 연금저축을 통해 납입액의 13.2~16.5%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장기간 보유 할 미국 S&P500을 투자하며 

과세이연으로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IRP 10% -안전자산 30%

● IRP계좌에서는 안전 자산을 30% 

보유해야 해서 순수 주식 ETF를 100% 

담을 수 없어요. 

● TDF나 채권혼합ETF를 활용해 안전자산 

의무를 채우되 실질 주식 투자 비중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 구성

ISA 50%
KODEX 미국나스닥100

379810

연금저축, IRP 20%
KODEX 미국S&P500

379800

일반계좌 20%
KODEX 200 + 국내 주식테마형

069500 + 395160

IRP 10%
KODEX TDF2060액티브적격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0082V0 / 0177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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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40·50대 (직장인)

수입을 재산 증식의 원동력으로

은퇴 이후를 위해 변동성을 줄이면서 꾸준히 투자해요.

운용 전략 및 철학

▶  S&P500 50% (연금 + IRP)

● 투자 볼륨이 커지는 시기에요. 

●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나스닥은 

30%로 줄이고, S&P500을 50%로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해요.

▶  머니마켓액티브 -안정성 추구

● IRP 안전자산에서 머니마켓액티브를 

투자하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TDF, 

채권혼합형을 선택하세요.

●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머니마켓액티브를 선택하는 걸 추천해요.

포트폴리오 구성

연금저축, IRP 50%
KODEX 미국S&P500

379800

ISA 30%
KODEX 미국나스닥100

379810

일반계좌 10%
KODEX 200 + 국내 주식테마형

069500 + 395160

IRP 10%
KODEX TDF2040액티브적격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KODEX 머니마켓액티브

433980 / 0177N0 / 48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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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은퇴 준비기 (은퇴 전후 1~2년)

시장 리스크 최소화하기

보수적으로 투자하며 지금까지 모은 자금을 지켜요.

운용 전략 및 철학

▶  IRP 머니마켓 50% - 안전 1순위

● 은퇴 전후 1~2년은 시장 폭락 위험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구간이에요. 

● 자산 크기는 가장 크고 폭락 시 회복 시간은 

적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50%를 

머니마켓액티브로 안전자산화해 

손실을 방어할 수 있어요.

▶  연금저축 30% S&P500 유지

● 안전자산을 늘려도 성장 동력은 필요해요. 

● 전체 자산의 30%를 S&P500으로 유지해 

인플레이션 방어와 자산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  ISA 20% 미국배당커버드콜 -인컴 시동

● ISA에서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

·미국배당다우존스커버드콜을 투자해 

매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만기 시 연금저축, IRP로 이전해 은퇴 배당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준비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연금저축, IRP 50%
KODEX 머니마켓액티브

488770

연금저축 30%
KODEX 미국S&P500

379800

ISA 20%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커버드콜

486450 · 483290

출처 · 한국거래소 2026-05-22, KODEX 패키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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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60대 (은퇴기) -분배금 규모 3가지 모델

60대도 분배금 규모에 따라 종목이 

달라집니다

은퇴 후 핵심은 미국 코어(다우존스 + S&P500) 중심의 인컴 + 성장 동시 추구입니다. 

분배금 규모(절세·건보료 영향)에 따라 국내 지수형 ETF를 일반계좌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3가지 모델을 구성합니다.

TIER A

소액형

조건

분배금 연 1,500만 이하

투자원금 약 2억 이하

절세 전략

저율과세 (3.3~5.5%)

연금저축·IRP 인출 완결

▶ 36p

TIER B

중액형

조건

분배금 연 1,500만 초과

투자원금 2~5억 추정

절세 전략

분리과세 16.5% 선택

일반·ISA·연금 3축 분산

▶ 37p

TIER C

고액형

조건

투자원금 5억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영향권

절세 전략

비과세 원천 활용

자녀 증여 + 분리과세 병행

▶ 38p

★ 핵심 정리

공통 운용 철학 

-미국 코어 (SCHD + S&P500 + 미국채) 중심 

-인컴(분배금) + 성장(기대수익률) 양 축 Through 전략 주식 70% 이상 유지

-환오픈으로 달러 자산 자연 헤지. 

-TIER B·C는 한국 코스피200 타겟커버드콜을 일반계좌에 추가해 분리과세 16.5%로 종합과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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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60대 TIER A · 소액형

분배금 연 1,500만 이하 

- 연금저축, IRP에서 인출

연금저축·IRP에서 연 1,500만 이하로 인출하면 3.3~5.5% 저율과세로 끝납니다. 

건보료·종합과세 영향 최소. 커버드콜 + 지수형 ETF의 균형으로 인플레이션 걱정도 없어요.

운용 전략

▶  미국 고배당 인컴 45%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이나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중 하나를 선택해 

안정적인 월 분배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  미국 S&P500 성장 30%

● 인플레이션 방어와 자산 영속성을 위해 

S&P500을 30% 유지했어요. 

● 커버드콜과 지수형 ETF을 포트폴리오에 

각각 추가해 월 분배금과 동시에 

자산 성장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  안전자산은 머니마켓 + 30년 미국채

머니마켓액티브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미국 30년국채로 시장 침체가 왔을 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헷지를 기대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 구성

연금계좌 45%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483290 · 441640

연금계좌 30%
KODEX 미국S&P500

379800

IRP 15%
KODEX 머니마켓액티브

488770 외

연금계좌 10%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

48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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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60대 TIER B · 중액형

총 분배금 연 1,500만 초과

- 일반계좌, ISA 활용

연 1,500만 초과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선택. 일반계좌·ISA·연금 3축 분산으로 

건보료 영향 최소화. 인컴 비중 유지 + 한국 커버드콜 ETF로 기대수익률까지 노립니다.

운용 전략

▶  연금계좌 연 인출 1,400~1,450만 유지

● 연금계좌 인출액을 1,500만 미만으로 

관리해 종합과세를 방지할 수 있어요.

●  초과 자산은 ISA에서 미국커버드콜을

투자하거나 일반계좌에서 국내커버드콜 

ETF로 투자합니다.

▶  미국 고배당 코어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 또는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에 전체 자산 중 40%를 

투자해 안정적인 연 분배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  일반계좌 국내주식형 커버드콜 ETF

● 국내주식형 커버드콜의 경우,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 소득으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상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연금계좌, ISA 40%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

연금계좌 25%
KODEX 미국S&P500

IRP 15%
KODEX 머니마켓액티브

IRP 10%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

일반계좌 10%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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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건보료 -금융소득 연 1,000만(지역)/2,000만(직장) 초과 시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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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60대 TIER C · 고액형

투자원금 5억 이상 

- 비과세 원천 + 자녀 증여 병행

고액 자산은 종합과세·건보료 영향이 큽니다. ISA·연금 한도를 모두 채운 뒤 

일반계좌에서 비과세 원천(국내주식형·합성 ETF) 활용 + 10년 주기 자녀 증여로 분산합니다.

운용 전략

▶  연금계좌 16.5% 분리과세 

● 연금계좌에서 연 1,500만원 초과 인출시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타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 의무를 종결하는 것이 현명해요.

▶  일반계좌 국내주식형 커버드콜 ETF

● 국내주식형 커버드콜의 경우,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 소득으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상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자녀 증여 병행

● 자녀 증여를 미리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증여는 10년 주기, 

비과세 한도가 미성년 2,000만 원 / 

성년 5,000만원이에요.

포트폴리오  구성

연금계좌, ISA 40%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

연금계좌 25%
KODEX 미국S&P500 

IRP 15%
KODEX 머니마켓액티브  

IRP 10%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

일반계좌 10%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 유의사항

※ 자녀 증여로 분산 시 자녀 명의 ETF는 자녀 소득으로 귀속 -본인 종합과세·건보료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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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자녀 증여 절세

10년 주기 비과세 한도를 활용한 자녀 증여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가 갱신됩니다. 자녀 출생 직후부터 10년 주기로 

비과세 증여하면 31세까지 최대 1억 4,000만 원을 비과세로 이전할 수 있어요.

연령별 증여 비과세 한도 (10년 주기 갱신)

탄생

+2,000만 증여

누적

2,000만
▶

11세

+2,000만 증여

누적

4,000만
▶

21세

+5,000만 증여

누적

9,000만
▶

31세

+5,000만 증여

누적

1억 4,000만

※ 비과세 한도 -미성년 자녀: 10년당 2,000만 / 성년 자녀: 10년당 5,000만 (직계존속 합산 기준)

일시금 증여 vs 유기정기금 증여

일시금 증여 유기정기금 증여 (추천)

증여 방식 목돈 (예: 2,000만) 한 번에 증여 매월 일정액(예: 19만) 정기 증여

평가 가액 실제 증여한 원금 전체 원금에서 미래 이자(3%) 할인한 현재가치

절세 효과 낮음 (금액이 클수록 세율 ↑) 높음 (평가액 감소로 비과세 한도 확보)

추가 비과세 없음 미성년 약 +280만 / 성년 약 +640만 가능

! 유의사항

증여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녀 명의 계좌에 

KODEX 200·미국S&P500·나스닥100 같은 대표지수 ETF로 적립식 증여하면 절세 + 자산 증식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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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 목표 월배당 역산

원하는 월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연 분배율에 따라 같은 월배당이라도 필요 원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목표를 기준으로 적립 목표 금액을 역산합니다.

월배당 목표 × 분배율별 필요 원금 (세전)

목표 월배당 연 5% 분배율 연 7% 분배율 연 10% 분배율

월 100만 원 2억 4,000만 1억 7,142만 1억 2,000만

월 200만 원 4억 8,000만 3억 4,285만 2억 4,000만

월 300만 원 7억 2,000만 5억 1,428만 3억 6,000만

월 500만 원 12억 8억 5,714만 6억

세후 비교 -월 100만 원 목표 (연 분배 1,200만)

일반계좌 15.4% 차감 + (종합과세) 월 약 85만 원

ISA (200만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 월 약 92만 원

연금저축·IRP 3.3~5.5% 저율과세 (연 1,500만원 이하) 월 약 94.5 ~ 96.7만 원

※ 본 표는 세전 원금 계산을 위한 개념 예시입니다. 분배율이 높을수록 NAV 하락 위험도 큽니다 (특히 커버드콜형). 
분배금을 받아도 원금이 감가될 수 있어 분배율만 보고 매수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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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8가지

가이드 전반의 핵심을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본문의 해당 챕터를 함께 보면 이해가 깊어집니다.

Q.  ETF와 일반 펀드, 무엇이 다른가요?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할 수 

있고, 운용보수도 액티브 펀드 대비 낮은 편입니다. 

일반 펀드는 1일 1회 기준가로 매매·환매되며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1-1)

Q.  첫 ETF는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KODEX 200·미국S&P500 같은 

대표 시장지수형 ETF가 일반적인 첫 선택입니다. 

분산 효과가 크고 운용보수가 낮으며 거래량도 충분합니다. 

(▶ 1-1)

Q.  ETF가 상장폐지되면 돈을 모두 잃나요?

아닙니다. 상장폐지 시에도 NAV에서 보수 차감 후 

투자자에게 분배되므로 휴지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환매가 발생하므로 AUM이 

작은 ETF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 1-2 AUM)

Q.  분배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분배금 지급 기준일과 지급 주기는 ETF마다 다릅니다. 

일부 ETF는 1·4·7·10월 등 분기 기준으로, 월배당 

ETF는 매월 기준으로 분배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운용사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1-2)

Q.  레버리지 ETF로 1년에 2배 수익 

가능한가요?

일별 ±2배 추적이지 누적 ±2배는 아닙니다. 

횡보장에서는 변동성 끌림으로 누적 수익이 깎이므로 

적립식 장기보유에는 부적합합니다.  (▶ 1-1)

Q.  ISA·연금저축·IRP 셋 다 가입할 수 있나요?

셋 다 동시에 가입 가능합니다. 추천 순서는 

ISA → 연금저축 → IRP → 일반계좌 -종합과세·건보료 

영향이 없는 절세계좌부터 한도를 채웁니다.  (▶ 2-1)

Q.  환헤지와 환노출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단기·환율 변동을 피하고 싶으면 (H), 

장기 적립식이고 달러 강세 노출을 원하면 (UH)가 

일반적입니다. 환헤지형은 환율 변동을 줄일 수 있지만,

헤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 환노출)

Q.  합성 ETF는 위험한가요?

운용사와 증권사의 스왑 계약이라 거래상대방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성 ETF는 담보 유지 기준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관리합니다. 다만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 1-2 복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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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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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가이드라인북을 복제·배포·전송·변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가이드라인북은 ETF에 대한 교육·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용 참고 자료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이 향후 투자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북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포트폴리오 예시는 개별 투자자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북을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의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환율 변동〉·〈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익금 분배방식은 투자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과세율·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고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배포·전송·변형될 수 없습니다.



투자의 시작은

원리의 이해부터

ETF 투자 정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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